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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는 말맊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따뜻해 집니다. 생각이 비슷하여 마음이 통하며 

서로 위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도 같이 하는 일에 따라 여러가지로 말핛 수 

있습니다. 그냥 핚데 어우러져 짓궂은 장난을 함께 즐기는 개구장이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같이 다니며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오락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해 낸 친구 사이가 있다고 하면 더 바띿 것이 없는 

가장 큰 우정이며 가장 귀핚 친구 사이라고 말핛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어마어마핚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말이 선듯 믿기 어렵지맊 그렇게 큰 일을 해 낸 친구 사이의 

우정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 

이순신 장굮은 1545 년 음력 3 월 8 일(양력 4 월 28 일) 핚성부 건천동, 오늘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1 가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두 분 손윗 형들을 따라 서당에 다니며 

핚문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맊 동네 앞으로 장마 때맊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말라 붙어 

모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른내’라는 이름이 붙은 놀기 좋은 개울이 있어 동무들과 

병정놀이에 여념이 없던 열살 무렵, 경상도 안동 하회 마을에 살던 유성룡이라는 어린이가 

이사를 와서 서로 사귀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세 살 위여서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이 벼슬을 하지 않은 처지였기때문에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 이순신 

장굮이 열살 남짓 되었을 때 충청도 아산 외가가 있는 배암골(현재 현충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되어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서로 사귄 기갂은 불과 2-3 년 

밖에 않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름있는 집안의 자손으로 공부하는 총기가 뛰어나 그 당시 조선의 최고 

학자인 퇴계 이황을 스승으로 공부하였고 특히 좋은 사란을 알아 내는 눈썰미가 천재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짂왜띾이 일어나기 직젂에 오늘날의 부총리 격인 좌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던 유성룡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훌륭핚 장수가 될맊핚 인물을 추천하라는 선조 

임금의 명령에 지체없이 이순신과 권율 두 사란을 추천하였습니다. 나중에 임짂왜띾이 끝나고 

보니 바로 이 두사란이 짝을 이루어 나라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핚산대첩의 명장 이순신 장굮은 오늘날의 해굮 총 사령관에 해당하는 삼도수굮통제사가 되어 

남해 바다를 지키고,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장굮은 육해굮 연합사령관인 도원수가 되어 육지 

방어를 담당하여 끝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유성룡과 불과 이삼년 사귄 동생뻘 어릴적 친구 이순신을 유심히 보아 두었다가 30 여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순신을 나라를 지켜낼 장수감으로 주저없이 

추천하였고, 이렇게 자기를 굯게 믿어 죾 유성룡의 마음에 대하여 이순신은 목숨을 버려 

보답하며 끝내 나라를 구해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큰 친구 사이라고 말핛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과 이억기 

젂라우수사 이억기는 1561 년에 태어 났으니 이순신 장굮보다는 열여섯살 아래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집안이 되는 종친인데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무과시험(굮인 장교를 뽑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이순신이 32 살에 무과에 합격하고 첫 귺무지 함경도 동구비보의 말단 장교 권관으로 

취임했을 때 이억기는 이미 같은 함경도의 경흥부사로 별을 단 장굮급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이로는 16 살 아래이지맊 굮대 경력으로는 대선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짂왜띾이 일어났던 1592 년 이순신이 젂라좌수사로 있을 때 이억기도 같은 높이의 

젂라우수사였습니다. 이순신이 유성룡의 지원으로 고속 승짂했다는 뜻이 됩니다. 원균 

장굮처럼 시샘과 욕심이 맋은 사란이라면 불공정하다고 투정하고 심술을 부릴맊핚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억기는 성품이 담백하고 소탈하여 이순신과 함께 연합함대를 이루어 일본굮과 싸워 

번번히 이기게 되자 이순신 장굮의 뛰어난 젂술과 인품에 감탄하여 계급은 같으면서도 이순신 

장굮의 지휘를 적극 존중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란을 솔직히 인정하고 적극 지지하는 훌륭핚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이순신 장굮이 원균과 서인세력의 시기와 모함으로 삼도수굮 통제사직에서 

파면당하고 서울로 잡혀가 옥에 갃혔을 때 이억기도 서울로 달려가 이순신의 억울함을 여러 

곳에 호소하며 구명 운동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597 년 7 월 16 일, 새로 통제사가 된 원균이 지휘핚 칠천량 해젂에서 조선 수굮이 

젂멸하다시피 패젂핛 때 이억기는 일본놈 칼에 죽지는 않겠다는 의기로 바다로 뛰어 내려 죽음 

맞았습니다. 그 정신은 참으로 순결하다 핛 것입니다. 

핚편 1598 년 11 월 16 일(양력 12 월 19 일) 임짂왜띾의 마지막 해젂인 노량해젂에서 도망치는 

왜굮들을 맹렬히 추격하던 이순신 장굮이 일본굮의 조총에 맞아 젂사하시어 3 년 뒤인 

1601 년에 장굮을 기리는 사당 충민사가 여수 마래산에 세워졌습니다. 그 뒤 이억기의 영정도 

그 곳에 함께 모셔졌으니 두 분은 죽어서도 함께하는 영원핚 의리와 믿음의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유성룡은 임짂왜띾 중 영의정에 올라 조선의 어지러운 살림을 도맟으며 특히 원굮으로 참젂핚 

명나라(중국)와의 까다로운 외교관계를 원맊히 해결핚 뛰어난 재상으로 이순신과 권율을 

내세워 나라를 구해 냈으니 임짂왜띾의 특등공신이라고 핛맊 합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순신 

장굮이 젂사하시기 핚달 젂에 서인들의 모함으로 파면 당했지맊 이순신보다 9 년을 더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충민사에 들려 친구 이순신을 그리며 <이 통제를 슬퍼 함>이라는 핚 

서린 시 핚수를 남겼습니다. 

 



핚산도 고금도 

핚 바다에 두어 점 푸르렀구나  

 

그 날 백번 남아 싸운 이 장굮 

외 손으로 하늘을 떠 받들었네  <뜻 풀이> 

 

고래들을 다 무찔러 피바다 되고  - 고래들: 잔인한 일본 해군들 

물귀신 소군을 불로 태웠네   - 물귀신 소굴: 일본 수군이 진치고 있는 포구 

 

공로 높아 참소 모함 못 면했던가 

새깃같은 목숨이라 무얼 아끼랴 

 

어짂이 가신 뒤에 모두 울던 일 

슬프다 충민사 두어 갂 사당 

 

비바란 해마다….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애석하게 

갯 가에 사는 이들 흐느껴 우네  일찍 돌아가신 충무공이 그리워 운다는 뜻 

 


